
지방 > 부산

'부산 KCC'로 옷 갈아입고 부산 프로농구 '붐'  이끌까

등록 2023.08.30 14:32:58

[부산=뉴시스] 전주 KCC 이지스 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다. KCC 프로농구단 엠블럼. (사진=KCC 프로농구단 홈페

이지 캡처) *재판매 및 DB 금지

[부산=뉴시스]원동화 기자 = 전주 KCC 이지스(EGIS) 프로농구팀이 2023-2024시즌부터 부산 KCC로 옷을 바꿔 입고 부산

농구 코트를 누빈다. 부산에서 농구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

KBL(한국프로농구)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KCC이지스의 연고지를 전북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것을 승인했다. KCC는

2001년 이후 약 22년 만에 전주를 떠난다. 

부산시는 즉각 '환영'의 목소리를 냈다. 행정지원 등 필요한 것이라면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. 

부산은 2020-2021시즌까지 KT 소닉붐의 연고지였다. 이후 KT가 경기도 수원으로 떠나면서 ‘겨울 프로 스포츠팀’이 없다가 2

년 만에 다시 생기게 됐다. 

기아 엔터프라이즈 농구단이 1997년 KBL 출범을 맞아 기아 엔터프라이즈 농구단이 부산에서 시작했다. 당시 허재, 강동희 등

을 앞세워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원년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다. 

이후 기아는 2000-2001 시즌 종료 후 울산으로 연고지를 옮겼다. 모기업이 현대자동차와 합병됐기 때문이다.

 



기아 이후 부산에서는 2003-2004 시즌에 '부산 코리아텐더 맥스텐'이 부산에서 활약했다. 기존 연고지였던 전남 여수에서 시

민구단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, 여수시의회의 반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. 

부산 코리아텐더 맥스텐은 2003-2004 시즌 개막 후 1개월 만에 KTF에 매각됐다. 2009-2010 시즌 KT 소닉붐으로 이름을 바

꾸면서 정규리그 준우승을 차지하고 2010-2011 시즌에는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도 차지했다. 

[서울=뉴시스] 김금보 기자 =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에서 '제29기 제3차 KBL 이사회'가 진행되고 있다. 이날 이사회에서

는 전주 KCC 이지스의 연고지 이전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.  2023.08.30. kgb@newsis.com

KCC는 부산에서 맞이하는 3번째 프로농구 팀이다. 현대에서 KCC로 매각되면서 통합 우승을 3번이나 했다. 현대 시절까지 합

하면 5번의 통합우승을 한 전력이다. 정규리그 우승 역시 현대 시절을 포함해 5번이다. 

KCC는 홈구장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, 사직실내체육관이 유력하다. 1만 2995석을 보유하고 있다. 전주실내체육관의

4311석에 비해 약 3배 정도 크다. 

2019년 12월 31일 밤 9시 50분에 열린 KBL 농구영신 경기에서 부산 KT 소닉붐과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에서 7833명이

입장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. 

다만, 현재 부산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. 

부산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"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"며 "홈구장, 클럽하우스 등 구단 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

의를 이어갈 예정"이라고 말했다. 

부산시는 KCC와 BNK의 남녀 프로농구 팀 연고지로 부산에서 '농구 붐'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. 또 농구대통령이라고 불리

는 허재(기아)와 허훈(전 부산 KT), 허웅(부산 KCC) 두 부자가 부산을 거쳤거나 부산에 연고지 구단으로 있는 만큼 관련된 마

케팅도 기대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dhwon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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